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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Violence against women is the violence of power relations based on gender inequality. 

Violence against women is evolving, with the types of violence diversifying and the scope of damage 

widening among demographic changes, especially regional deviance, and digital-centered 

environmental changes. Given this background, this study analyzes the evolu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and environmental changes surrounding violence against women, using literature analysis as a 

major research metho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In an environment where the digital 

environment becomes the center of life, violence against women is evolving into a form centered on 

digital sexual violence and sexual crimes. At the same time, the propor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mediated violence against women is increasing. Female young people’s 

deviance from local areas and concentration in the metropolitan area are increasing, which leads to the 

crisis of local extinction in provinces. This also leads to an increase in female single-person households 

in the metropolitan area, increasing the risk of women facing violence and crime. Local extinction and 

concentration in the metropolitan area also call for changes in the local response system to violence 

against women. The digital environment has a double meaning: it is a space of empowerment for women, 

and at the same time, it also creates a wide range of digital violence against women.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this study proposes the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violence against women support 

system and the expansion of digital access to support for victims of violence against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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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여성폭력은 젠더 간의 불평등에 기반한 권력 관계의 폭력이다. 인구감소 특히 지역 

이탈이라는 인구적 변화와 디지털 중심의 환경 변화 속에서 여성폭력은 폭력의 유형이 

다변화하고 피해 범위가 광범위해지는 등 점점 더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문헌 분석을 주요 연구 방법으로 활용하여, 여성폭력의 진화와 여성폭력을 둘러싼 환경적 

변화를 분석한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디지털 환경이 삶의 중심이 되어 가는 환경에서 

여성폭력은 디지털 성폭력 및 성범죄 중심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동시에 정보통신기술 매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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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여성 청년의 지방 이탈,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것은 적지 않은 시도의 지역소멸 위기와 수도권 여성 1인 가구 증가로 이어지면서 

여성들이 폭력 및 범죄에 처할 위험도를 증가시킨다. 또한 여성폭력에 대한 지역적 대응 

체계에 변화를 요구한다. 디지털 환경은 여성들에게 임파워먼트 공간인 동시에 광범위한 

디지털 여성폭력을 낳기도 하는 이중적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통합형 여성폭력지원체계 구축 및 여성폭력 피해 지원의 디지털 접근성 확대 등을 

제언하는 바이다.  

 

핵심어: 여성폭력, 지방소멸, 환경변화, 디지털공간, 젠더폭력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2018년 제정된 이래, 여성폭력을 예방 및 처벌하기 위한 많은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폭력은 여전히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의 여성폭력 및 살인은 대표적으로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 2019년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사건(청와대 청원 200만명 이상)(~2020년), 2021년 

노원구 세 모녀 살인 사건, 2022년 부산 서면 30대 남성의 20대 여성 돌려차기 및 

강간미수 폭행 사건, 2023년 서울 남성의 전 연인 여성 결별통보 보복인 지하주차장 납치 

살인 사건 등이 발생했다. 여성가족부가 2022년 발표한 여성폭력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이 생애에서 폭력 피해를 한번 이상 당할 경험률은 34.9%에 이른다고 한다. 여성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폭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여성폭력은 

소수의 문제가 아님을 시사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포탈(www.law.go.kr)에서 검색할 수 

있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의하면 여성폭력의 법적 정의는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 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이다. 여성폭력의 기저에는 

젠더 불평등이라는 근본적 문제가 존재한다. 1979년 여성차별철폐협약, 1993년 UN 

여성폭력철폐선언, 2011년 유럽평의회 조약 등 국제사회는 이미, 여성폭력은 젠더 간의 

불평등에 기반한 폭력이며 권력형 폭력임을 강조했다[1]. 가정 혹은 가정 외의 환경에서 

남성들은 여성을 멸시하고 혐오하는 우월과 권력을 소유하는 반면 여성은 열등과 

무권력에 처해있다. 여성폭력이 젠더간 힘의 불균형에 기초한다는 것은 그것이 개인적 

불행 차원을 넘어서 사회 전체의 문제이며, 국가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회 

구조적 문제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일례로 유엔여성 기구는 국가 및 사회가 여성폭력에 

대한 책임으로 세 가지를 강조한다. 첫째 여성인권을 기반으로 한 접근이고, 둘째 

여성폭력은 여성과 남성의 불평등한 권력관계에서 기인한 성차별의 한 형태라는 것, 

셋째 여성폭력은 다중적이고 교차적이라는 점이다. 유엔여성 기구는 여성폭력의 이러한 

성격을 인식하고 국가는 여성폭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말한다[2].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여성폭력의 유형과 개념도 진화하고 

있으며 여성폭력을 둘러싼 환경도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성폭력 피해 발생 및 

보호의 문제는 그 여성의 거주지, 해당 지역에 근거하게 되는데 우리 나라는 2022년 0.8 

미만의 최저 합계 출산율을 기록하면서 향후 인구 급감이 예상되며, 가임기 여성들이 

지방을 떠나 수도권에 거주하는 현상이 강화되고 있다. 지방소멸로 개념화된 이 현상은 

http://www.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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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에 대한 위험도와 연관 지을 수 있다. 지방에서는 다수의 읍면동이 소멸 위기에 

처한 동시에 수도권에서는 여성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여성들이 폭력과 범죄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의 여성폭력이 남성 배우자의 가정폭력 중심, 신체적 

피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점점 더 가해자가 다수이거나, 피해 종류와 범위가 광범위한 

온라인 공간 상의 디지털 성폭력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여성폭력의 양상과 형태가 진화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사회적 인구적 측면에서 

여성폭력의 외부적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주요하게 제기하고 그에 대한 우리나라 

여성폭력 관련 대응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설계 

여성폭력을 둘러싼 환경적 변화만을 분석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이 단락에서는 

분량의 제한 상, 선행 연구 중 여성폭력을 둘러싼 환경이나 패러다임의 변화를 강조한 

몇 개만 거론하기로 한다. 손문숙은 여성폭력 피해자들의 보호를 넘어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 패러다임의 변화를 강조했다[3]. 한선미는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일관된 

기준, 피해자 관점 효율적인 지원, 교차적 피해 지원을 위한 통합적 지원 서비스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4]. 그러나, 여성폭력 지원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여성폭력을 

둘러싼 인구학적 변화, 사회 환경적 변화와의 관련성을 보여주지 못했다. 가령 이들이 

강조하는 피해자 지원 패러다임의 변화나 통합지원체계는, 각 지방에서 여성들이 

이탈하고,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인구학적 움직임이나 특정 읍면동은 곧 소멸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점점 더 피해자 구성의 다수를 차지하게 될 비연애, 비섹스, 비출산, 비혼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이른바 4B세대 및 MZ세대 혹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에게 어떻게 

적용될지를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주요 연구자료 및 연구방법은 국내외 문헌 

분석을 수집 및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 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중심의 환경적 변화는 여성폭력의 어떠한 유형 변화 및 진화로 나타나고 있는가, 둘째 

인구 급감 및 지방소멸 등이 대두되는 조건에서 이것들이 여성폭력에 시사하는 환경적 

변화는 무엇인가? 

3. 연구결과 

3.1 여성폭력의 진화 

과거에는, 특히 70-90년대만 해도 여성폭력은 결혼한 여성들이 남성 배우자에게 당하는 

가정 내 폭력이 대표적이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우리의 현재는 스마트폰을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일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여성폭력은, 온라인 공간에서 사진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디지털 기기를 매개로 한 

스토킹과 감시 등을 무시할 수 없다. 디지털 환경의 비중이 커지면서 그것을 매개로 한 

여성 폭력 또한 그 형태와 범위가 진화하고 있다. 여성폭력의 유형이 새로 등장할 뿐 

아니라, 폭력의 범위와 유형이 확대되고, 특정 유형에서 점점 발전되고 진화된 형태의 

폭력양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스토킹, 데이트폭력, 데이트살인 등 가정의 테두리를 

벗어난 폭력, 가해가자 1인 이상인 집단적 폭력, 온라인 상의 모욕, 성희롱, 자료 유포 

등으로 진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의 여성폭력과 성범죄를 

고려할 때, 우리 사회의 여성폭력은 점점 더 교묘하고 가해자 범위를 규정하기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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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많다. 또한 피해 범위가 국가의 경계를 넘어설 수 있을 정도로 광범위해지고 

있다. 이처럼 여성폭력의 진화 형태는 비단 한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없고, 매우 

복합적이고 다중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락에서는 특히 여성폭력에서 최근에 

두드러지는 진화적 유형인 디지털성범죄와 정보통신기술매개 여성폭력을 다루기로 한다. 

여성폭력에 내재된 권력 관계와 통제, 폭력 발생의 공간과 유형의 확대는 기술의 

발전과 연관된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보통신 환경 및 기술의 접근 용이성과 

발전은 여성폭력을 확장 시키고 진화 시키는 매개가 되고 있다. 진화의 속도는 빠르며, 

그 범위는 광대하다. 정보통신기술 매개 여성폭력은 가해자가 기술, 특히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행사하는 폭력이다. 정보통신기술은 컴퓨터 등의 정보기술, 전화, 팩스, 라디오, 

텔레비전 등의 통신기술, 그리고 인터넷, 휴대전화, 음성 인터넷 프로토콜 등의 네트워킹 

기술을 포함한다. 과거 가정폭력 가해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술 매개 폭력은 

전화를 통한 위협과 학대인 것으로 나타난다[5].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폭력은 2023년을 

사는 우리사회의 여성폭력에 대한 대표성을 상실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 매개 

여성폭력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기단계로 알려져 있지만[6] 이는 우리 주위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고, 특히 현장의 활동가들은 다양한 기술 매개 여성폭력에 대한 지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스스로의 역량에 의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거나 무력감에 빠질 수 

있다. 2019년에 한국여성의전화에 접수된 정보통신기술 매개 여성폭력의 사례를 보면, 

여성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집안에 CCTV를 달고, 여성의 목걸이에 추적장치를 달아 

감시하고, 생활비를 현금으로 주지 않고 가해자가 여성의 카드사용 알림 문자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가정폭력 보호시설 인근에서 사용한 카드 내역을 확인한 가해자가 

쉼터를 추적해서 여성 피해자가 한밤중에 다른 쉼터로 피신하고, 가정폭력을 피해 몸을 

숨긴 피해자의 포털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가해자가 배송지를 

조회·추적하고 피해자를 살해, 핸드폰 영상통화 등을 통해 피해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 이혼한 배우자의 차량에 위치추적기(GPS)를 부착, 주변동선을 파악한 뒤 인근에서 

기다리다가 전처를 살해한 것 등이다[7]. 이러한 사례들은 정보통신기술 매개 여성폭력이 

얼마나 다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예측이 어려운지 보여준다. 그래서 [8]은 

정보통신매개 기술폭력은 현행 법률이 정의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로 포섭되지 않는 

형태임을 지적한다. 피해자의 인터넷 계정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 GPS를 통한 감시와 

감청, 성적인 목적이 아닌 일상생활을 담은 CCTV 촬영 등은 현행법 상 가정폭력의 

범주로도, 성폭력의 범죄로도 포착되지 못한다[7]. 정보통신기술과 장비 대중화로 

여성폭력 행위자의 권력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통제 역시 쉽고 정확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반대로 피해자는 어느 곳에서도 안전하지 않은, ‘안전지대의 박탈’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 정보기술활용 수준과 

인터넷·스마트폰 이용률이 독보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SNS, GPS 기술, CCTV 

등을 매개로 한 여성폭력은 급속도로 확대될 것이다. 

또 하나, 여성폭력이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이루어져 그것이 성범죄의 형태로 확대될 

때, 디지털성범죄로 인정된다. 디지털 성범죄란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 

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젠더 기반 폭력이다.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 유포협박, 저장, 전시하는 행위와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한다. 현재 범죄로 규정되는 디지털 성폭력은 성적 목적을 

위한 불법 촬영, 성적 촬영을 비동의 유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이 있다. 흔히 

알려진 대로, 디지털공간에서의 불법 촬영, 비 동의 유포, 재 유포, 유통, 공유,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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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사진 합성, 성적 괴롭힘 등이 있다.  

4B세대 여성들이 남성과 연애 및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이 여성폭력의 

감소를 의미할 수는 없다. 이제는 가정의 테두리가 아닌, 디지털 공간에서 혹은 친밀한 

관계에서 혹은 비 친밀 기타 관계에서, 예상치 못한 다양한 유형의 폭력이 양산되는, 

폭력의 진화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지 않는 젊은 

여성들이 점점 더 늘어난다는 것은 향후 10-20년 후 여성 폭력의 유형에서 가정폭력 

비중은 절대적으로 감소할 수 밖에 없음을 시사하며 디지털성폭력과 폭력과 통제의 

수단으로 CCTV, 스마트폰, 컴퓨터를 활용하는 정보통신기술 매개 여성폭력과 같은 

신종유형은 증가할 것이다. 

남성들은 여성혐오, 여성집단에 대한 약자 취급, 여성의 성(sexuality)을 사고 팔고 

농락하기도 한다. 디지털공간이 가지는 익명성은 여성혐오와 디지털성범죄가 무분별하게 

그리고 빠르게 확산되기에 용이한 공간이다. 디지털공간에서 게시물의 선정성은 쉽게 

유포되고 쉽게 범위를 넘어선다. 그 공간에서 남성들의 여성혐오, 반사회성, 시선 끌기, 

여성폭력에 대한 둔감성은 상상을 초월한다. 우리 사회는 이제 여성폭력을 디지털성범죄 

및 정보통신기술 매개 여성폭력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인식해야 한다. 우리나라 

여성폭력 근절 정책 또한 이에 대응하여 2018∼2022 여성폭력근절 정책의 방향을 온라인 

공간 내 여성폭력 근절로 삼았다[9]. 

 

3.2 사회 환경적 변화 1: 디지털 공간의 다중적 의미 

디지털 공간은 여성폭력을 양산하는 공간이면서 동시에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여성들에게 디지털 공간은 피해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여성혐오, 여성안전, 여성폭력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도움을 청하며 문제제기 하면서 서로를 임파워먼트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작동할 수 있다.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들은 각각 다른 정도와 의미로 인터넷, 

SNS, 디지털공간을 활용하지만, 그 공간에서 여성은 소비자만이 아닌 주도자이며 

여성들에게 디지털공간은 임파워먼트의 장이 된다는 점은 동일하다. 가족내 혹은 가족 

외 돌봄 제공자로써 중 고령 여성들에게 디지털 공간은 관계 맺음과 임파워먼트의 

장으로 작동한다. 젊은 2030 청년 여성들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이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선호 세대가 되었다. 그들은 비연애, 비섹스, 비혼, 비출산의 4B 세대로 불리기도 

한다. 우리나라 청년 여성들이 가진 이러한 특성은 그들의 삶에서 하드웨어적으로는 

스마트폰과 컴퓨터, 공간적으로는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사이버 공간,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카카오톡, 유투브,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의 영향이 

지대하다. 연령을 초월한 임파워먼트가 이루어질 수 있는 디지털공간은 대안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이것을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 특히 여성들의 

높은 정보화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전체 국민의 90% 이상이 온라인 미디어를 사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국가이다. [9]에 의하면 국민의 95.2%는 스마트폰 같은 모바일기기를 통해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94.0%는 정보획득을 한다. 연령대별 인터넷 이용률은 10-50대는 98.7-99.9%, 60대는 

88.8%, 70대 이상은 38.6%이다. 우리나라 전국민 정보화 수준을 100%으로 보았을 때, 

가정주부의 정보화 비율은 76.0%, 20-40대는 103-104%, 60대는 85.6%이다. 현재 40대-50대 

정보화 비율이 약 102-104% 정도 이므로, 향후 20년 후에는 우리나라 60-70대의 정보화 

수준은 절대치 100%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한다[7]. 특히 중 고령 여성들의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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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률과 스마트폰 보유율이 높게 나타난다. 55세 이상 여성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61.3%, 

SNS이용률은 61.1%, 60세 이상 여성노인 인터넷 이용률 65.9%이다[11]. 아울러 우리나라 

여성의 SNS 이용률은 남성보다 증가 속도가 높다[12]. 젊은 여성들은 물론이고 중 고령 

여성들 또한 정보 능력자로 분류되기에 충분한 통계 수치들이 발견되는 것이다.  

이렇듯 디지털공간이 여성폭력에 가지는 함의는 모순적이며 양면적이다. 한편으로 

디지털 공간은 여성 혐오가 자행되어 여성 피해자가 쉽게 양산되는 공간이며, 다른 

한편으로 디지털 공간은 여성들에게 임파워먼트 공간이다. 디지털공간은 탈 공간, 탈 

맥락, 탈시간적 이동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진다. 따라서 사용자들은 그 공간에서 자유를 

느끼고 타인과의 연결을 경험한다. 또한 디지털공간에서 의사소통의 양방향성과 

멀티미디어 기술은 수신자의 개입을 가능하게 하고 공감 가능성 또한 증대 시킨다. 돌봄 

제공자로써 여성들은 디지털공간에서 소속감을 경험하고 물리적 제약을 극복하기도 

한다. 여성들은 실제로 포탈과 SNS 공간에서 연대를 경험하고 동시에 함께 특정 사안에 

대해 저항하기도 한다. 특히 SNS 중 트위터는 의제화에 큰 효과를 발휘한다[13].  

 

3.3 사회 환경적 변화 2: 여성의 지방이탈과 지방소멸 

여성폭력의 발생, 유형, 대처는 인구 변화 특히 지역별 인구 변화와 연결 지어야 한다. 

여성이 현재 20대-40대이면 그 여성들은 20년 후 40-60대 여성이 될 것이고, 이들의 혼인 

유무, 출산 유무, 정주 지역 등이 여성폭력의 발생과 위험성, 그리고 여성폭력에 대한 

지역적 대응과 밀접히 연관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2020년에 이미 전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 고령자인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다. 인구가 고령화되어 가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청년 여성들 중 비혼, 미혼, 저 출산의 비중이 점점 더 높아지면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인구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되려면 합계 출산율은 

대략 2.1을 유지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2018년에 1.0이하인 0.98을 기록했었다. 이후 

2019년에도 0.92, 2020년 0.8을 기록했다. 2022년 0.74로 마침내 0.8이하로 떨어졌다. 반면 

OECD 합계 출산율 평균값은 2018년 기준 1.6이다. 인구 감소는 청년, 특히 가임기 

여성의 비혼, 비출산이 대표적인 원인이다. 여기서는 인구 감소와 동시에 여성폭력을 

둘러싼 지역적 환경 변화로 지방소멸 현상을 강조하려 한다. 지방소멸이라는 용어는 

본래 일본에서 시작된 것으로, 지방의 젊은 여성들의 수도권 이동이 지방소멸을 가져올 

수 있다는 마스다 히로야의 저서 「지방소멸」(2015)의 핵심 내용에 착안한 

것이다([14]참조). 지면의 한계상 여기서 자세히 다루지는 못하지만, [15]와 [16] 등 마스다 

히로야의 지방소멸 개념 및 지수에 대한 한계점과 문제점을 지적한 반론도 적지 않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의 지방소멸 보고서’가 2018년 발표되었고 그 

이후 연속적으로 행정안전부, 감사원 등에서 지방소멸 관련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정부 

관심 및 주력의 큰 흐름을 형성하였다.  

 

우리나라도 젊은 여성들이 출산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맞물려, 동시에 젊은 여성 

인구가 지방을 이탈하고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수도권 인구의 합계 

출산율은 낮아지며 지방 인구는 소멸할 위기에 처해있다. 2047년에는 229개 시 군 구의 

69%인 157개 시 군 구의 경우 2047년부터 청년층, 특히 젊은 여성인구의 유출로 인해 

초고령화에 이르게 되며 대부분의 공동체를 구성하는 젊은 층 인구기반이 소멸될 것으로 

전망된다[14]. 청년의 지방이탈과 수도권 집중 현상은 지역소멸이라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유발한다. 특정 시군 구의 경우 실제 청년 유동인구를 관찰하기 힘들며, 일자리 상실을 



Study on the Evolution of any Act of Gender-based Violence and it’s Environmental Changes 
-Focusing on Local Extinction and Digital-oriented Environmental Changes- 

 

Copyright ⓒ 2023 KCTRS  367 

동반하는 초중고의 폐교가 이미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 있다. 지역별 인구 감소 현상을 

보다 정확한 수치와 기준으로 설명할 수 있는 지표가 지역별 소멸위험 지수이다. 마스다 

히로야의 지방소멸 이론에 따르면, 20∼39세 여성인구를 지역공동체의 현재 구성원이자, 

미래 인구 구성의 토대로 본다.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지역공동체의 현재 구성원이지만 

미래에는 자연감소 확률이 높은 집단으로 간주한다. 이것에 기반해 소멸위험지수라는 

것이 도출된다. 소멸위험지수는 20∼39세 여성인구 수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 수로 나눈 

값이다. 인구 소멸위험지수가 만약 0.5이하라면, 20∼39세 여성인구가 고령인구의 절반 

이하인 상황을 의미하고 극적인 전환의 계기가 없는 한, 인구 재생산 주기를 고려할 때 

지역 공동체의 인구가 소멸되는 위험이 높다고 본다([10] 참조). 우리나라 감사원이 

2021년 발간한 인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229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 지역이 

83개(고위험 소멸단계 12, 소멸위험 진입단계 71)에서 2047년에는 전국 229개(고위험 

소멸단계 157, 소멸위험단계 진입 72)로 모든 시·군·구로 확대된다. 2047년에는 소멸 

고위험 지역이 무려 157개에 달한다[17]. 실제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고령인구, 

초고령인구 중심사회로 가다가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가 대두되고 있다. 초 저출산 

구조 속에서 수도권 인구집중 비율은 50%를 넘고, 지역 인구는 감소하고 있다. 전체 

인구가 감소하는 데도 수도권 인구가 증가하는 것의 원인은, 청년층이 양질의 교육인 

수도권 대학과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지방은 저출산 구조 속에서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함에 따라 인구가 유출되면서 

수도권과의 불균형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여성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현상과 

지방소멸이라는 인구 환경적 변화는 그 지역에서 여성폭력에 대한 대응 양상이 달라져야 

함을 시사한다.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지역은 유동인구가 적고 고령 인구가 많아 

여성폭력 위험도 및 여성 대상 범죄 위험도를 높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수도권의 여성 

1인 가구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여성들이 스토킹, 데이트폭력, 묻지마 폭력 등에 

노출될 위험성 또한 증가한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국내의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대응은 달라져야 할 것이다.  

4. 결론 및 제언 

연구문제에 대한 결론을 요약하면 첫째, 디지털 중심의 환경적 변화는 여성폭력 

유형을 변화시키고 있다. 여성폭력은 디지털성범죄로 확대되고 있으며, 정보통신기술 

매개 여성폭력이 여성폭력의 중심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디지털 환경은 여성폭력이 

양산되는 공간이자, 동시에 여성들이 젠더폭력 및 여성 혐오 폭력 등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고, 임파워먼트를 얻는 공간으로 작동할 수 있다. 둘째 인구 급감, 지방소멸, 젊은 

여성의 수도권 집중현상 등으로 대표되는 인구 사회적 변화는 여성폭력의 지원체계 또한 

물리적 지역적인 재정립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 두 가지 결론과 관련지어 제공할 수 

있는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여성폭력 문제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적 도전은 정보통신기술 기반 여성폭력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를 중심으로 한 여성폭력의 확대와 진화 그리고 비혼 혹은 미혼의 

단독 세대로 그 특징이 대표되는 4B세대이자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 청년 여성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과 지방소멸이라고 요약될 수 있으며, 또한 여성들에게 디지털공간은 

여성폭력 및 여성 혐오 범죄의 매개체가 됨과 동시에 여성폭력 피해자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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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파워먼트를 가능하게 하는 대안적 공간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우리나라는 현재 전국에 성폭력 상담소 103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34개, 가정폭력 

상담소 128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65개, 성매매 상담소 30개, 성매매 보호시설 

66개를 비롯해서, 해바라기센터 39개, 여성긴급전화 1366 이 18개 가 있으며, 서울시는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25개까지 추가로 운영 중이다. 이러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는 상담, 전화, 대면, 임시 보호 등이다. 그리고 이러한 지원 체계들은 각 지방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본 연구의 결과에 관련하여, 몇 가지 제언을 

제공한다면 다음과 같다. 

 

[표 1] 우리나라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  

[Table 1] Support System for Victims of Violence against Women in Korea 

 전국 서울 

센터 

(개) 

해바라기 

센터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여성 

긴급전화 

1366 

위기가정 

통합지원 

센터 

 

상담소 보호시설 상담소 보호시설 상담소 보호시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39 103 34 128 65 30 66 18 25 1 

출처: 2021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 국가통계포털, 각 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를 재구성함 

 

첫째, 우리나라 여성은 중 고령 여성들의 정보화 비율이 높고 이용 증가 속도가 

빠르다.  그리고 청년여성들이나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들에게 SNS 이용과 환경 비중은 

앞으로 더욱 높아질 것이다. 피해자들이 피해 직후 피해자 지원 정보를 검색하는 속도와 

그 역량은 높다. 즉 우리나라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또한 외국의 경우와 같이 지원 

매개체가 전화나 대면 상담보다 SNS활용과 비대면 상담 체계의 비중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공적인 긴급 지원 체계 중 하나인 

NDVH 

(National Domestic Violence Hotline)의 경우 점점 더 주요 상담 방법은 전화, 이메일, 

문자, 채팅 상담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채팅 상담을 강화하고 

있다. 또 NDVH의 홈페이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등의 영향과 채팅, 문자, SNS 활용 

등 상담방법 다각화로 상담건수가 대폭 증가되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2020년 미국 

NDVH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최근 1년간 상담 건수가 45% 

증가하였으며, 총 상담 건수 중 채팅과 문자가 전체의 43.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변화의 원인으로 NDVH는 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연령대가 25세~33세이며, 이들이 

전체 이용자 중 차지하는 비율이 30%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NDVH에 관한 이하 

내용은 [18] 참조). 아울러 디지털 환경을 매개로 한 여성폭력의 진화와, SNS 및 

스마트폰이 생활의 중심이 되어버린 여성 피해자들의 속성 그리고 디지털공간이 

여성들의 임파워먼트를 가능하게 하는 대안적 공간임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여성폭력 

지원체계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기반 지원체계, 그리고 온라인 매개 폭력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2017년부터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산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세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 특화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온라인 플랫폼의 안전한 환경 조성, 디지털 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 서비스 등을 개발하고 강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지방소멸이라는 인구사회 환경적 변화는 우리나라 여성폭력 지원체계가 통합적 

지원체계로 나아가야 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그 통합지원체계가 수도권에 존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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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가 아니면 통합지원체계는 지역적 이해 관계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가를 먼저 심도 

깊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물론 소멸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특정 지방에 존재하는 

여성폭력 지원체계, 가령 상담소, 보호소 등은 점차 통합해 나가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기존 인력은 통합 지원체계로 흡수되어 관련된 현장 

종사자들의 고용과 경력 유지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통합지원체계는 기존의 조직과 

인력을 축소하는 방향이 아닌, 기존의 인프라를 강화하고 전문화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통합지원체계는 피해자를 위한 비대면, 

대면을 포함한 다양하고 신속하고 포괄적인 지원 서비스 제공, 난민, 이주 여성, 장애인 

여성, 성소수자 여성 등 특정 군집의 피해자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기존의 

서비스가 유지하던 전문성 및 특성화는 유지 및 강화해야 할 것이다. 통합지원체계는 

앞에서 강조한 온라인 기반 지원 체계 강화 외에도, 여전히 중요한 지원 서비스들인 

안전한 숙소, 법적 조언, 정신적·정서적 지원, 직업 훈련과 재활 등 다양한 지원 서비스 

또한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통합지원체계는 중앙정부, 지자체, 경찰, 민간 

상담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에 더 용이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과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여성 

단체, 정부 기관, 비정부 기구, 학교, 의료 기관 등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피해자 지원과 

예방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리고 통합된 기존 

전문, 준 전문 인력들은 각 전문성별로 교육 및 훈련 체계를 재구축하고, 새로운 

통합지원체계에 맞는 전문성을 새로 갖추도록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방이 소멸되는 현상이 감지될수록 소수의 여성이라도, 여성폭력 및 

여성 범죄 행위에 더 소외되는 경우가 없도록 소멸 위험 지역의 여성 안전 강화를 위한 

또 다른 지원책이 동시에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이것은 본 연구의 후속 연구의 주체로 

남겨두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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